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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술 개요

신기촌 일대는 과거 화장터, 중국인 밭이 있었음. 진흥요업 후문 일대에서 시장이 시

작됨. 동인천 일대 재개발로 인한 이주민이 신기촌으로 유입됨. 서부시장, 중앙시장, 

남부시장이 합쳐져 신기문화관광시장이 됨. 공식적으로 신기시장이 탄생한 것은 75년

도. 진흥요업은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였음. 진흥요업 후문 앞으로 5번 버스 종점이 

있었음. 시장이 형성될 때 들어와 37년째 살고 있음.

주요 색인어
신기촌, 화장터, 중국인밭, 진흥요업, 신기시장, 중앙시장, 서부시장, 남부시장, 상

권, 동인천, 재개발, 신기문화관광시장, 진흥도자기, 돌산, 중앙도자기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과거 신기촌 일대의 모습

음성 1

00:00:00~

00:03:51

▷ 음성파일

- 과거 화장터, 중국인 밭이 있던 지역.

- 문학동, 선학동, 연수동에서 난 농산물을 진흥요업 후문 일대에서 

팔며 신기시장이 형성됨.

- 신기시장 다음으로 중앙시장, 서부시장이 오래됨. 남부시장은 가

장 최근에 인위적으로 만든 시장임.

-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지역의 상권이 살아남.

2. 신기촌의 어원

음성 1

00:03:52~

00:06:28

- 새 신(新)자, 일어날 기(起)자를 사용하여 '새로 일어나라'는 뜻

을 가지고 있음.

- 신기촌은 주안3동, 7동, 8동 일대를 가리킴.

- 맨 처음 서부동이 주안3동으로 분리되고, 3동에서 7동, 7동에서 8

동이 분리됨.

- 동인천 재개발로 인한 이주민을 신기촌 일대로 보내고 땅을 10평

씩 줌. 

- 신기촌 활성화사업(재개발) 때 따로 길을 내지 않고 10평에 건물

을 다 지을 수 있게 함.

3. 신기문화관광시장 음성 1

00:06:29~

00:10:23- 골목 안으로 조그맣게 있는 곳은 서부시장임.



- 진흥요업(구 진흥도자기) 후문 쪽의 초소(망루) 일대에서 신기시

장이 형성됨.

- 서부시장, 중앙시장, 남부시장이 합쳐져 신기문화관광시장이 됨. 

4. 신기시장의 기원

음성 1

00:10:24~

00:14:49

- 75년에 공식적으로 생겨남. 10~20년 동안 장사를 하다가 번영회를 

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작은 더 이전임.

- 처음부터 번영회 일을 하다 보니 (신기시장에 대해) 잘 알고 있

음.

- 신기시장 뒤쪽의 10평짜리 신동아 단지는 과거 돌산이었음.

5. 신기시장의 역사

음성2

00:00:00~

00:05:38

- 신기촌 자체가 철거민들로 형성된 곳. 과거 화장터, 돌산, 중국인 

밭이 있던 지역.

- 68년에 동구에서 철거민들이 이주해 옴. 

- 신기촌이라는 이름도 새 신(新), 일어날 기(起)라는 뜻으로 지어

진 것.

- 진흥요업(구 중앙도자기, 진흥도자기)은 지역에서 가장 큰 회사

로, 토착민과 철거민할 것 없이 진흥요업에 다님.

- 5번 버스 종점이 있었던 진흥요업 후문 일대로 문학, 선학 지역의 

논밭에서 농사지은 것을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형성됨.

- 신기시장이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75년도.

6. 마무리 음성2

00:05:39~

00:06:15,

00:07:20~

00:08:58

- 시장이 형성될 때 들어와 37년째 살고 있음.

- 초창기 통장, 구의원을 했던 참피온 체육사를 다음 인터뷰이로 추

천함.


